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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장난감 분류방식의 

성중립으로의 변화, 엄마들이 이끌었다!
 ▲ 13개 대형 온라인쇼핑몰 실태조사 결과, 7개 업체에서 남아용/여아용 장난감 구분 및 

   ‘엄마놀이’ 등 성차별적 상품분류 실태 확인

 ▲ 장난감 성별 구분 및 ‘엄마놀이’명칭에 대해 해당업체에 시정 요청.

 ▲ 토이저러스를 제외한 6개의 업체 모두 시정 또는 일부 시정 및 조속한 시정을 약속

□ 혐오∙차별미디어 아카이빙프로젝트 ‘핑크노모어(www.pinknomore.org)’를 진행 중인 정치하는엄마

들 미디어감시팀은 ‘일부 쇼핑몰의 남아용/여아용 장난감 분류방식이 아이들에게 성역할 고정관념을 

심어주고 있다’는 제보가 잇따라, 지난 9월 국내 13개 대형 온라인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

인 결과 7개의 쇼핑몰에서 ‘성별에 따른 장난감 분류’ 및 ‘엄마놀이’ 등 성차별적 카테고리가 사용

하고 있음을 확인했다.

□ 장난감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‘엄마놀이’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않는 쇼핑몰은 △쿠팡 △위

메프 △티몬 △G마켓 △11번가 △쇼핑하우 이상 6개 업체였고, 나머지 7개 업체 △토이저러스 △신세계

몰 △이마트몰 △트레이더스 △지에스샵 △홈플러스 △네이버쇼핑의 장난감 진열 방식에서 성차별적인 

요소를 발견했다.



□ 장난감을 남아용/여아용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엄연한 성차별

이다. ‘여아용 장난감’항목을 살펴보면 가사⦁육아⦁돌봄노동을 모사한 소꿉놀이 장난감들과 아동용 

화장품 등 외모를 가꾸는 장난감이 주를 이룬다. ‘남아용 장난감’의 경우 로봇, 자동차, 총, 팽이 등이 

나열되어 있다.

 1)젠더화 된 장난감의 폐해는 많은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. 장난감을 통해 주입되는 성역할과 성

별 분업은 아이의 관심분야를 제한하고, 자기 고유의 즐거움을 은폐하도록 만든다. 놀이를 통해 다양한 

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한다. 영국의 엔지니어 키 오누라의 조사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

학위를 가진 영국 여성의 비율이 30년 전 12%에서 2014년 8%로 떨어졌다. “사회가 장난감을 통해 

‘과학, 기술, 건축 같은 건 여자아이들 것이 아니야’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준 결과”라는 게 그의 

주장이다.

또한 시장보고, 밥하고, 빨래하고, 아이를 돌보고, 환자를 간호하는 가사노동자의 활동을 모사한 장난감

들을 ‘엄마놀이’ 항목으로 진열 판매하는 것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이다. 이러한 분류는 아이들로 하

여금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게만 부여된 성역할이라는 점을 내면화하는데 일조한다. 가사, 육아, 돌봄은 

엄마, 아빠 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이 분담해야 할 일이지, 여성 양육자만의 역할이 아니다. 영유아

기에 형성된 고정관념은 더욱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장난감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. 

□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은 10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상기 7개의 온라인쇼핑몰에 성차

별 요소의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.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도 아이들에게 

성평등한 놀이환경을 제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. 이미 선진국에서는 성중립이 하나의 마케팅 

트렌드이고, 영유아와 관련한 산업에서는 그 중요도가 커지는 추세다. 지난 2016년 아마존, 디즈니, 타깃 

등 미국의 유통업체들에서 성별 표기가 사라졌고, 영국 내 주요 유통업체 중 부츠(Boots), 존 루이스

(John Lewis) 등도 ‘남자 장난감, 여자 장난감’표시를 없앴다.

□  답변을 취합할 결과 롯데쇼핑의 장난감전문쇼핑몰 토이저러스를 제외한 6개 업체가 시정 또는 조속

한 시정예정을 통보했다. 쇼핑몰 별 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.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강미정 활동가는 “정

말 기쁘다. 장난감을 성별로 구분하지 말라! 아이들의 미래를 성별로 규정하지 말라!는 엄마들의 목소리

가 성평등 사회를 일구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다. 변화에 적극 동참한 기업들도 감사하다.”라고 소감을 

밝혔다. 

△ 토이저러스 시정하지 않음

1) 한국일보 “여자애도 터닝메카드 좋아하거든요” 장난감의 성 정치학(2016.02.05.)



△ 신세계몰은 ‘성별추천완구 > 남아추천/여아추천’ 항목을 ‘베스트완구 > 로봇/작동완구, 인형/역할

놀이’로 변경했으나 역할놀이/소꿉놀이의 ‘엄마놀이’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. 



△이마트몰은 여아/남아 항목의 명칭을 ‘아동완구;로 변경하고 세부항목 여아/패션인형, 여아악세사리를 

각각 ’패션인형‘과 ’장난감악세사리‘로 변경하였으나, 남아장난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.

△트레이더스는 남아완구/여아완구 항목명칭을 각각 ‘로봇/작동완구’와 ‘인형/역할놀이’로 변경했

다.



△ 지에스샵은 ‘엄마놀이’ 카테고리를 ‘엄마/아빠놀이’로 변경하였다.

△홈플러스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별 구분이 아닌 기능 및 브랜드 중심으로 변경 완료할 것으로 통보

했다.

  (변경 전 상태)

△네이버쇼핑은 역할놀이/소꿉놀이 항목의 ‘엄마놀이’를 ‘가사놀이’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.

(변경 전 상태)


